
1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(우선허용·사후규제)로 전환
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규제 설계방식

2.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결 
현장 규제애로 89건 해소

일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‘규제 샌드박스’ 도입 혁신제도 도입

온라인 대면(영상통화)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계약 가능

▶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기대

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 장착 허용 

▶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

금융기관 고객정보의 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

▶ 다양한 핀테크 사업개발 가능

비대면 
투자일임계약 

불가

라이다 센서가 
과속단속 카메라 
기능 방해 시, 
처벌 대상 

*로보어드바이저 : 인공지능 금융상담사*라이다 센서 :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

*4개 분야 :  ICT융합, 핀테크, 산업융합, 지역 혁신성장 산업 분야

온라인 대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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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

자율주행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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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신산업·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위해

포괄적 네거티브 규제(우선허용·사후규제)로 전환하고, 

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합니다. 

신산업 규제혁신의

새로운 패러다임!

고객정보  
활용 불가 

고객정보를
활용한

시범사업 
허용

CLOUD

CLOUD

●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령 제·개정
	 4개 분야별 법적 근거 마련

● 유연한 분류체계
	 신제품·서비스를 바로 수용할 수 있게 혁신 카테고리 신설

유연한 차종분류 신설 ▶ 새로운 차종의 신속한 시장 출시 가능

제한된 
차종 분류로 
신유형 차량 
출시 불가

초소형 삼륜전기차

초소형 
삼륜전기차 
출시 가능

영상물
등급위원회 
사전 등급 

분류 

뮤직비디오
자체 심의 후, 

시장 출시

● 사후 평가·관리
	 사전심의·검사 방식에서 자율심의, 사후 평가 방식으로 전환

음악영상물 자체 심의 전환 ▶ 신속한 유통 및 제작자 자율성 확보

12세  15세

신제품·신기술 수용이 가능하도록 입법 기술방식 유연화 입법방식 전환

● 포괄적 개념 정의
	 한정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

선박연료공급업 개념 확대 ▶ 연 4.5억불 LNG선박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창출

선박급유업
(석유)으로

한정

LNG, 
전기 등으로

확대

유전자 치료제

OIL

● 네거티브 리스트
	 금지사항만 열거,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 허용

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▶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가능 

유전질환, 
암 등으로 

제한

일정 
조건 하에 
모든 질환
연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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